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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가영

전통은 인용되는 순간 박제되지만, 번역되는 순간 ‘동시대’가 
된다. 피비갤러리에서 일본 회화 그룹전 <Imagination>-
이 열렸다. 2010년 이후 일본 미술씬의 차세대 주자로 
꼽혀온 소메야 유코(1980년생), 미나미타니 리카(1998년생), 
오츠키 타쿠야(1989년생), 타카하시 토모히로(1996년생), 
토미타 나오키(1983년생) 등 5인의 작품을 선보인다. 회화 
24점을 내놓았다. 전시는 현실의 재현을 넘어 그것을 변주하고 
재구성하는 회화적 ‘상상(Imagination)’에 주목한다. 꽃과 새, 
인물, 인형, 거리 풍경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을 낯선 
이미지로 확장한다.

소메야 유코 <Doll> 나무 패널, 캔버스에 와시(Œ�), 먹, 수채, 연필, 석판화용 잉크 70.5×60.5cm 2021 Photo by 

Kenji Takahashi ©Yuko Someya, Courtesy of Tomio Koyama

그렇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일본 회화의 새로운 흐름은 무엇일까. 
다섯 작가의 작업을 나란히 놓으면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
보인다. 바로 전통을 오늘의 회화언어로 번역한다는 것. 소메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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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도시대 대표 화가 이토 자쿠추(
äå², 1716~1800)와 일본 전통 
아카데미즘인 가노파(éÎ>)의 먹 기법 ‘스지메가키(KîÏ)’를 끌어온다. 
그의 화면에서 전통 화조화는 유년의 기억을 담는 사적 서사의 
무대다. 오츠키는 암채와 마지(»�), 사생의 방법론을 고수해 왔다. 
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를 기호로 
풀어낸다. 미나미타니는 우키요에의 표정과 분라쿠 인형극의 
과장된 몸짓을 애니메이션과 뒤섞는다.

미나미타니 리카 <Yellow House> 캔버스에 유채 69.4×85.2 2026 Photo by 
Kenji Takahashi ©Rika Minamitani, Courtesy of Tomio Koyama Gallery

오츠키 타쿠야 <Unraveling Form (Backlit)> 대마 종이에 천연 암채, 수비 안료, 
조개 호분 27.3×27.3cm 2026 피비갤러리 제공

전통이 직접 호명되지 않는 작업에서도 그 뿌리는 감지된다. 
타카하시는 봉제 인형에 영혼을 불어넣는다. 만물에 신이 
머문다는 ‘신토(^S)’ 세계관을 떠올리게 한다. 다만 그의 애니미즘은 
엄숙한 의례보다 놀이에 가깝다. 토미타는 철거와 재건을 
반복하는 도쿄의 빈 상가와 교외를 그린다. 작가가 ‘시작의 제로(-
Becoming of Zero)’라 부르는 그 풍경에서 ‘무(!)’는 끝이 아니라 
새로운 ‘생성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.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
없기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‘공(z) 사상’과 맞닿는다.

타카하시 토모히로 <A Joy to Be Hidden> 나무 패널, 면천에 목탄, 유채, 
아크릴릭, 오일 파스텔 118.8×92.8cm 2026 피비갤러리 제공, Photo by 

Nishimur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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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미타 나오키 <Night Street (Seoul)> 캔버스에 유채 60.6×72.7cm 2026 

피비갤러리 제공, Photo by Nishimur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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